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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7.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 추진 
- 보험가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 예정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ㄱ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더불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ㄱ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일부(50%) 및 과태료
까지 납부했다. 

  공단은 이같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10.7.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그동안 일부 고의성이 높은 미가입 사업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집중 홍보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향후에는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
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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